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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은 재미있다
4. 7 ~ 13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http://www.sculp-
turefesta.com/)

조각 장르를 집중적으로 선보이는 대규모 전시행사인 
서울국제조각페스타2012가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전관에서 
열린다. 한국조각가협회가 주최로 지난해 시작된 이 행사는 현대 
조각의 폭넓은 지평을 대중들과 함께 공유하고 한국 조각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올해의 주제는 ‘조각은 재미있다’. 따분하고 지루할 것이라는 
조각에 대한 편견을 깨고, 대중과의 적극적인 소통의 통로로서 
조각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수의 
국내작가와 아르망, 조엘 샤피로, 아르날도 포모도로 등 저명한 
해외작가를 포함, 총 120명의 작품 700여 점을 선보인다. 
본 전시는 조각가 90인의 부스를 각각 마련해 주제별로 구성했다. 
평면과 입체를 오가는 작업을 모은 ‘2. 5차원’에는 김양선 김영란 
김태곤 나진숙 서광옥 이소영 이종안 이주영 차경화가 참여한다. 
작품의 의미를 어떻게 담을지, 어떤 형태를 만들어 내야 할지를 
결정하는 손의 감각을 주제로 한 ‘마이더스의 손’ 섹션에는 김병철 
김홍석 무킴존 배형경 용태돈 이후창 전종무 정기웅 조미연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라운지 S’는 조각가로서 오랜 시간 
입지를 굳혀온 작가들의 조각품에 깃든 예술적 철학과 소신을 
살펴보고자 기획되었다. 김영원 김정희 김희경 박헌열 신한철 
안치홍 양태근 유재흥 이수홍 조병섭 한진섭이 참여한다. 이밖에 
작가의 스튜디오를 전시장에 옮겨 관객들이 직접 조각의 탄생 
과정을 엿볼 수 있는 ‘더 스튜디오’와 명상적인 공간을 제시하는 
‘관계의 미학’, 현실과 판타지의 결합을 보여 주는 ‘조각가와 
앨리스’, 공간을 캔버스 삼아 조각을 설치하는 ‘공간 드로잉’, 
새로운 재료를 통한 실험을 보여 주는 ‘이것은 조각이 아니다’ 등의 
섹션도 흥미롭다. 
또한 이번 전시를 위해 특별히 선발된 해외작가 5인은 약 한 달간 
경기도 송추 아트밸리 내에 위치한 크라운해태 창작스튜디오에 
머물며 작품을 제작했다. 이들의 작업은 야외조각전 형태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국 현대 조각가 27명의 작품을 
모은 ‘중국현대조각전’도 함께 펼쳐져 동시대 해외 조각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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